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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術大會發총論文 

溫病과 傷寒의 發病經路에 대한 연구 
-章補의 醫學思想을 중심으로-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면上龍 

I . 序論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영과 상한에 대한 역대 

溫病과 傷寒은 外感病의 두 줄기라고 할 수 있 의가들의 논점과 육경변증의 六經에 대하여 간략 

다. 상한은 張빼景이 『傷寒論」 에서 六經으로 辦 히 살펴보고, 이를 章虛용의 議論을 근간으로 해 

證체계를 정리한 후 큰 이견이 없이 후세 醫家을 서 중국 明代의 吳又可를 비롯한 청대의 설생백, 

에 의하여 보충,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溫病은 葉 섭천사 등이 『傷寒論」 의 육경변증의 대체수단 

天士와 홉生白, 吳輪通, 王굶英, 章虛씁 등 중국 으로 위기영혈변증과 상초변증을 계발한 이유에 

좁代 의가들이 각 家의 의견을 폭넓게 정리한 후 대하여, 상한과 온명의 發病經路에 대한 고찰을 

비로소 일정한 체계를 잡는다 이렇게 溫病이 정 통해서 찾아가보고자 한다 

체성을 확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傷

寒論」 의 영향과 r黃帝內經」 과 『難經」 등의 

언급이 학자플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운으로 보인 

다 

역대 온영과 상한을 비교한 연구는 주로 病因

의 性質, 發病時期, 病證, 흉病의 傳變方式, 손상 

받는 lE氣의 차이, 치료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특 

히 傳變方式에 대한 연구는 『傷寒論」 의 六經辦

證에 비견되는 衛氣營血辦證과 三魚辦證이 생겨 

날 수 있는 理論的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위기영혈변증과 삼초변증이 육경변증」즈로 설명 

하기 어려운 온영의 發病經路를 설명하는 데 적합 

한 방법론이라는 것이, 이를 창시한 醫家들의 공 

통적인 견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두가지 帶

證도 크게는 육경변증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고 

II . 本論

1. 훌훌뿔派와 置病뿔派의 월爭 

온영과 상한을 바라보는 역대 의가들의 주안정 

은 주로 病因과 在狀. 治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후세 학자들은 온명 

을 상한의 뱀주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의가들을 상 

한학파라 하고, 온영을 상한과 독렵시켜 논하고자 

한 학파를 온영학파 불렀는데, 이 두학파의 논쟁 

은 청대에 본격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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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홉爭의 始作

온병을 상한의 범주에서 해석하고자 한 상한 

학파 주장의 근거는 r黃帝內經」 과 r難經」 에 

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쭉 온명도 상한의 

理‘ 法, 方, 藥의 뱅주에서 그 해결이 충분히 가능 

하다고 주장하는 상한학파들은 r素問 • 熱論」 에 

나요는,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2)' “凡病陽寒

이에 대하여 논하기를, “有病因‘ 有病名, 有病形,

辦其因, 正其名, 察其形, 三者傷當, 始可以言治훗‘ 

-或未明而日‘ 不慢於A. 폼未之信也 且如f흉寒, 

此以病因而鳥病名者也 i옮病熱病, l比以天時與病

形而寫病名者也.由三者,皆起於感寒,或者通以傷

寒稱之, 夫通稱傷寒者, 原其因之同耳, 至於用藥,

則不可-例而施也. 何也 夫陽寒, 蓋感於露降後春

分前‘然不郞發髮熱而發於春夏者也,傷寒,郞發於

而成溫者, 先夏至日者, 寫病溫, 後夏至日;者, 寫病 天令寒冷之時, 而寒뻐在表, 閒其勝理, 故非辛1t溫

暑,--제라고 하는 것과, r難經 • 五十八難」 에 나 之웰0. 不足以散之, 此때景桂技麻黃等楊之所以必 

오는, .傷寒有五, 有中風, 有傷寒, 有演溫, 有熱病, 用也 溫病熱病, 後發於天令隨熱之時, 佛熱당內而 

有溫病, 其所苦各不同”4) 이 라 하는 등에 근거를 두 達於外, 뽕其勝理, 無寒在表, 故非辛i京, 或苦寒,

고 있다‘ 或嚴苦之힘0. 不足以解之, l比{매景桂技麻黃等場, 獨

또 r傷寒論」 에 나오는 온명과 風溫에 대한 治外者之所以不可用, 而後A所處水解散大黃場千

연급5)과 「傷寒例」 6) 등에 나오는 時行, 쪽溫, 온 

병 등7)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온명을 상한과 다르다고 보는 의가들은 

상한의 치법 ..'2..로 온명을 치료하연, 크게 사람을 

해청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8) 金元며大家의 선구 

자인 劉河間은 {뿌景이 外感初期에 辛熱한 약을 써 

서 치료하는 것에 반대하고 辛핸한 약을 써서 뽕 

熱을 풀어 치 료해야 한다9)고 주장하여 , 온병 학파 

의 홉祖로 추존받고 있다 그는 r傷寒直格」 의 

셔문에서, ”經日, A之傷於寒也, 則寫病熱 古今亦

通謂之傷寒熱病, ---六經傳풍自灌至深, 皆是熱흙, 

非有陰寒之病, … 古聖以陰陽鳥表훌, 堆{며景深得 

其읍, 廠後朱Ht奉議作活A書, 尙失{매景本意, 此差

之憂짧‘ 失之千里. ---”10) 라고 하였다. 하간은 상 

한학파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r黃帝內

經」 의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n를 반대로해석 

하여, 비록 外感病이 寒뻐에 감촉되어 딸생했다 

할지라도, 그 증상은 熱狀을 띠므로 陰寒之病。l 라 

金場防風通聖散之類, 暴治內外者之所以可用也.

夫郞病之傷寒,有惡風惡寒之證者,風寒在表,而表

氣受傷故也 後發溫病熱病,有惡風惡寒之證者,重

有風寒新中, 而表氣亦受優故也 …”11) 라고 하여, 

상한과 옹병을 病因, 病名, 病形의 세가지 측연으 

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즉 상한이나 온명은 명인 

으로 본다면 모두 風寒이 병을 일으키지만, 명이 

發作하는 時期와 提狀이 틀리기 때문에 한가지로 

이릎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증상이 틀 

리게 나타나는 이유는, 表氣 즉 陽氣가 울체, 손상 

되어 발생한 상한은 표기를 辛溫한 약으로 풀어주 

어 치료할 수 있지만, 風寒뻐가 얀에 잠복되어 있 

다가 기후가 따뜻한 시기에 발작한 온명과 열명은 

表養가 모두 뜨갱기 때문에 표리를 싸늘하게 해주 

는 신량, 苦寒한 약a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즉, 온병과 상한을 딸착시기에 따라 다른 

명으로 규정하고 치료법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명 

백히 밝힌 것이다 또한 온병이나 열명의 초기 증 

고 할 수 없다고 논변하고 있는 것이다 明代에 王 상이 상한과 유사한 이유로, 온명이 발착할 때 새 

題는 r뽑經期置集」 에서 상한과 온명, 熱病의 차 로운 뻐氣의 감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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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新感溫病에 대한 약간의 견해가 있음을 나 

타내고있다 

그러나 왕리도 하간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病

因을 風寒S로 한정했다는 연에서는, 寒%를 외감 

뱅 발생의 주된 요인£로 주장하고 있는 상한학파 

의 견해에서 크게 뱃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 發病

經路에 있어서도 상한이나 온명이 모두 太陽經을 

그 시발정A로 보고 있어 『傷寒論」 의 육경체계 

를 그대로 유지하고 치료볍만을 변경시켰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2) 溫病의 分化, 發展

朴贊國은 『黃帝內經」 에서 논하고 있는 온병 

의 病因論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즉, 

「生氣通天論」 , 「金置要略」 및 「陰陽應象大

論」 에서는 代氣論을, 「熱論」 에서는 新感論을, 

「六元표紀大論」 등에서는 氣候不適論 등으로 온 

명의 발병원인을 설명했다12)는 것이다 이는 상한 

학파들이 주장한 風‘寒 위주의 病因觀이나 河間이 

나 王屬가 주장한 代氣없病 등에 더하여, 『黃帝

內經」 에서 新感溫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최초의 온병전문서로 평가받고 있는 『溫평 

論」 (1642)을 지은 吳又可13)는 온명의 일종이라 

고 할 수 있는 溫훨14)의 병 인에 대하여 , “k다닮평之 

寫病, 非風非寒非暑非i뭘, 乃天地間別有-種異氣

所感, ---”15) 이라고 하여 l 병인에 대하여 역대 의 

가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병기 

전에 대하여, “此氣,之來, 無論老少輝弱, 觸之者郞

溫病과 傷寒의 發病經路에 대한 연구 

同,有先表而後養者,有先훌而後表者,有但表而不 

훌者, 有但훌而不表者, 有表養偏勝者, 有表훌分傳 
者, 有表而再表者, 有훌而再훌者 .. ."16) 라고 하 

여 , 『傷寒論」 의 六經傳變과는 다른 경로를 제시 

하고 있다 오우가는 왕리가 상한과 온뱅의 차이 

로 논했던 病形이나 딸뺑시기에 따른 분류를 념어 

온병의 발명에 대한 새로운 病因論과 發病經路,

那氣의 챔업경로를 제시하고 었다. 지금까지 크게 

이견이 없었던 온뱅과 상한의 발병원인이 같다는 

견해에 대하여 정연으로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특히, 溫1흥을 일A키는 $氣가 처음 인체에 챔입 

했을 때 인체의 가장 밖인 太陽經을 통하여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口옳를 통해 半表半養之間인 體

原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온영의 딸뱅경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온병에 대한 이해는 오우가에 이료러 

『傷寒論」 의 엠주를 벗어 난 新感溫病의 등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우가의 병인혼과 

딸영경로는 청대 섭천사( 1667 ∼ 1746)와 설생백 

(168\ ∼ \770), 오국통( 1758∼836) 등에 의하여 완 

전히 긍정받지는 못한다 섭천사는 그의 『外感溫

熱論」 에서 온명을 일으키는 뻐氣를 溫耶라고 하 

고, 온병의 딸병경로, 그리고 장한과 차이에 대하 

여, !’溫뻐上受, 首先犯뼈, 평傳心包, 뼈主氣屬衛, 

ι、主血屬營, 辦衛氣營血, 雖與傷寒同, 若論則與傷

寒, 大異也”17) 라고 하여, 온병을 일으키는 것은 

溫뻐이며, 발명의 시작은 師이며, 그 발병경호는 

衛氣營血의 순서를 따른다고 함A로써 , 六經으로 

나누는 『傷寒論」 의 견해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 

病, 뻐從口흉而入, 則其所客, 內不在藏廠‘ 外不在 주고 있다 

經絡, 舍予옛훔之內, 去表不遠, 附近予톱‘ 乃表훌 설생백은 성천사가 온병과 상한의 차。l점을 논 

之分界, 是寫半表半훌, ~ll針經所謂橫連曉原, 是 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演熱病을 온명과 구 

也 ---至予代뻐動作, 方有變證l 其避或從外解, 或 분하여 논하기를, “뭘熱之病, 不獨與傷寒不同, 此

從內隔, 從外解者順, 從內隔者遠 更有表훌先後不 與溫病大異, 溫病乃少陰太陽同病, 폈熱乃陽明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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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同病也”18) 라고 하여, 상한과 온병, 습열병은 각 

기 병이 시작하는 발병부위가 다름을 논하고 았 
다 

요국통(1758∼ 1836)은 r溫病條辦」 19)에서, 

『雜經」 의 三뚫說을 기초로 하고 諸家의 설을 창 

고하여 三뚫辦證을 제시한다 오국통이 上뚫, 中

뚫, 下魚로 病證을 나누어 보는 삼초변증을 창얀 

한 이유에 대하여, 崔·朴 등은 성천사의 『外感

2. 훌病끓뼈의 차이 

본 편에서는 청대의 의가로서 『傷寒論」 과 온 

병 제서에 대하여 논하고 注를 단 장허곡24)의 

『醫門棒喝」 을 축으로 해서 다른 의가플의 의론 

을 덧붙여 상한과 온병의 발병기천에 대하여 고찰 

해보고자 한다 

溫熱論」 이 습열병에 대한 논의가 한 條에 그칠 1) 溫病의 分類
정도로 너무 적고, 衛氣營血辦證으로는 습열병을 장허곡은 온병을 임상적인 시각에 맞추어 春

포항한 온병 전반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하기 어 렵 溫, 風溫, 暑溫, 펄溫, 옆俊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 

기 때운이라고 말하고 있다 20) 다 25) 이들 온병에 대한 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 

이렇게 新感溫病에 대한 체계가 잡혀가면서 代 음과 같다 춘온에 대하여 이르기를‘ ”春溫者, 쪽 

氣溫病에 대한 정리도 함께 이루어진다 王굶英 傷於寒, 春必溫病, 又日쪽不藏精, 春必病溫, Jl~fk 

(1808∼ 1866)은 『黃帝內땀」 의 “쪽傷於寒, 春必

病溫., “夫精者, 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不病i닮”,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 寫病溫, 後夏至日

者, 寫病暑, 暑當與f千出꺼止”21) 등을 인용하여 복 

기온병은 쪽寒에 寒!ffl에 손상을 받아 夏至를 前後

로 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체 正氣의 근 

본인 精의 장장여부가 발병의 주된 素因이 됨을 

氣.之%, 發월春溫病也, 王꿨和橫傷寒例日, *傷寒

%, 藏於JlfLJ홉, 至春發寫溫病, 至夏變寫熱病, 熱病

者, 重於溫也”26) 라고 하여 , 춘온은 겨울에 寒뻐 

에 손상을 받아서 한사가 JlfLJ휩에 장복해 있다가 

陽氣가 올라 따뜻해지는 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 

로, 代氣溫病에 속함을 말하고 있다 또, 「傷寒

例」 를 인용27)함으로써 , 상한학파들이 주장하고 

밝히고 있다 또, 章虛삼은 上文에 인용된 설생백 있는 상한의 엘종으로서 온병은 곧 춘온을 가리킹 

의 “溫病乃少陰太陽同病n에 대하여, ‘’쪽傷寒%, 代 을 나타내고 있다 풍온에 대하여 이르기를, “風溫

於少陰,化熱,至春發出於太陽而馬溫病,없#景所 者,쪽至-陽來復,則陽進陰退,立春以後,陽氣漸 

論者也 若葉民所論之外感溫病, 則又不同者也’22) H王, 由溫而熱, ---故風溫之病, 較三時馬多, 若方書

라고 해석하여, 신감온병과 복기온병의 발병기 

전이 서로 다름을 밝히고 있다 

『黃帝內經」 과 『傷寒論」 의 운구에 대한 견 

해차이와 질병의 치료과정 중에 나온 경험의 차이 

로부터 출딸한 온병과 상한의 整體性에 대한 논란 

은, 청대에 이르러 걸출한 의가들이 나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장허곡이 이런 의가을의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상한과 복기온병, 신감온병에 대하 

여 한 매듭을 짖는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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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稱溫熱쪽溫等名 1 皆可以風溫二字該之, 蓋~令

i닮和, 未必寫病, 必中뻐風而成溫病, 溫重~n成熱

病, 是以不풍웠分名目也”28) 라고 하여‘ 풍온은立 

春以後 날씨가 따뜻할 때 걸리는 병으로 사계절에 

다 있지만 특히 봉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신감온병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 

고 있다. 즉, 날씨가 따뜻하고 인체의 陽氣가 바야 

흐로 왕성해질 때 風溫之뻐에 감촉하여 생기는 정 

병이 풍온이며, 온병이나 열병이 같은 류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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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 서온에 대하여 이르기플, “暑溫者, 素

問熱論篇日,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웰病溫, 

後夏至日寫病暑, 暑當與i千皆出꺼止, 此雖同論1*

氣之病, 但엽夏至一陰來姬, 陽氣漸退, 長夏i뭘土司 

令, i뭘土與相火合氣, 乃名暑‘ 暑者, 陽盛於外, 而

陰長於內, ---”29) 라고 하여, 서온은 天地의 극성해 

진 陽氣가 바야흐로 쇠퇴하고 안에서 陰氣가 점차 

자라날 때 相火와 i뿔氣가 상합하여 생긴 暑%가 

병을 일요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습온에 대하여 

이료기를, i뭘溫者, 夏感、暑펼, 及며時溫病, 而體質

陽虛多i뿔者‘ 則熱짧i뭘遍‘ 不能宣達, i뚫困熱薰, 짧 

麗R캉*~· 故最it~훌難愈, 或뼈題滿問, 或體重獲쩔, 

或寫f흉흉, 或寫i寫빼, 或馬黃훨, 或寫揮睡, 變證多

端, 皆i흙熱馬病, 是名i혈溫也"30) 라고 하여, 습온 

은 폈熱病이 라고도 하며 , 夏至를 지 나 -陰。l 始

生할 때 딸생하는 옐뱅으로서, 날씨가 따뜻하여 

인체와 기후가 모우 陽熱。l 성할 때 i혈%에 감촉 

되어 딸영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 습온 역시 

신감온명의 범주에 속하는 칠명임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역에 대하여 논하기를, “· ·至於옆평, 

又屬大異, 蓋由五運六氣, 主客流行, ---或尊據펀之 

氣, 짧廳而成, 故其病%, 較風溫等寫重, ---盛평病 

發, 往往一方相類, 如經所굽遠近I或若也 ”31) 라고 

하여 , 運氣의 이상이나 據獨之氣에 감촉되 어 발생 

하는 것으로, 증세가 風溫에 비하여 위중하며, 같 

은 지역에서는 서로 유사한 징병과정을 거친다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온뱅이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상한과는 명확히 분별해야 하 

는 이유에 대하여, ‘夫六氣傷A寫病各異, 必辦其寫

何氣之%, 治之方無錯誤, 如寒寫陰%, 傷A之陽,

熱寫陽%,傷A之陰, 二者永행, …”낀) 라고 하여 , 

상한을 일으키는 한사는 陰쩌로 인체의 陽氣를 해 

치고 온뱅을 일으키는 陽뻐는 인체의 陰血을 해치 

기 때운이 라고 말하고 있다 즉, 1*氣溫病인 춘온 

溫病과 傷寒의 發病經路에 대한 연구 

이나 新感溫病인 풍온, 서온, 습온, 온역 등은 병 

을 일으키는 뻐氣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할지라도, 陰血을 해쳐 영을 일A킨다고 하는 

연에서는 같은 뱀주의 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본다면, 상한과 온명은 질병을 일으키 

는 뻐氣가 陰뻐와 陽%로 陰陽의 속성을 달리하 

고, 손상시키는 正氣의 陰陽屬性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온뱅이라 할지라도 新感溫

病과 代氣溫病은 그 맥락이 서로 다르다 복기온 

명은, 그 發病性狀은 온병의 뱀주에 을지만 뱅을 

일으키는 $氣는 寒%로 상한을 일으키는 뻐氣와 

같다 단지 상한과 틀린 것은 쩌氣에 감촉된 후 기 

후가 싸늘한 계절에 발병했는가,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더워진 이후에 딸영했는가라는 시 

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氣의 성질만 

을 가지고 온병과 상한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發病應路의 差異

앞에서 살펴보앗듯이 상한과 온명은 깜촉한 사 

기의 陰陽屬性, 發病時期, 질병의 종세 등에 의하 

여 傷寒, 1*氣溫病, 新感溫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질병들을 일으키는 사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디로부터 작용하는 가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체의 表養, 內外를 構通시키고 있는 經絡은, 

藏府를 대신하여 形體를 부렬뿐만 아니라, 형체의 

얀응을 장부로 전딸함으로써 인체가 하나의 生命

體로서 整體性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므호 인체의 

外面, 즉 外部環境오로부터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은 경략의 작용을 통해 이푸어진다 여기에는 

질뱅을 얼으키는 얽R氣와 이 질병을 조절하는 약물 

이나 鐵갓의 작용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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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靈樞·經別」 과 r素問·五藏生成」 에 이 

르기를“夫十二鋼隨‘ A之所以生‘ 病之所以成i

A之所以治, 病之所以起‘ 學之所始, 工之所止也

’η3)' “A有大삼十二分, 小짧三百五十며名, 少十二

兪, 此皆衛氣之所짧止, $氣之所客也‘ 鐵石緣而去

之”34)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상한이나 복기온뱅 

을 일으키는 風寒뻐나 신감온뱅을 일으키는 風溫i

i흙耶‘ 暑뻐 등도 이러한 經絡35)을 통해서 인체에 

을어와 질병을 얼A킨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자연의 변화에 상응하여 살아간다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천지 기운의 변화에 따라 A氣

의 변화를 맞추어 감으로써 생을 유지해가는 것이 

다 이에 대하여, r靈樞. JI명氣-日分寫며時」 에 

서는, ”春生夏長, 秋收쪽藏, 是氣之常也, A亦應之,

以-日分寫며時, 朝則寫春, 日 中鳥夏, 日 入寫秋,

夜半寫.”36) 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봄과 여름에 

는 天地의 기운이 發散함에 따라 사람도 자기의 

기운을 열어 天地와 交流함으로써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여 자기를 살지우고, 가을과 겨울에는 천지 

와의 교류를 끊고 받아들인 기운을 깊이 濟藏함으 

로써 삶을 견고하게 한다 r素問 • 四氣調神大

論」 에서도 이러한 천지의 기운과 A氣의 相應과 

交流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는데‘ 특히 교류 

가 활발한 여름에는 “天地氣交R라고 말함으로써 天

A의 相應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37) 이러한 기 

운의 변화를 자연의 기후 변화에 맞춰 다시 배치 

시킨다면, 春分에서 秋分까지는 氣의 交流가 활발 

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秋分에서 春分까 

지는 교류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춘분에서 추분의 시기는 외부의 氣

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샤람도 자기를 열어 놓는 

때이며, 추분에서 춘분에 이르는 시기는 외부의 

氣가 챔뱅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착용이 성해 

지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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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絡은 이렇게 시기에 따라 외부환경과 반응을 

달리하는 생명체의 生理作用을 이행하는 당망자 

이다‘ r素問 • 陰陽離合論」 에서는 經絡을 그 착 

용에 따라 크게 開聞樞로 나누고 있다. 38) 즉, 開作

用을 하는 太陽經은 內在한 자기의 氣를 分出함£ 

로써 외부로부터 플어오는氣를 멜치며, 太陽經의 

이러한 작용은 그의 훌經이 되는 少陰經이 도운 

다. 陽明經은 외부로부터 氣플 섭취하는 經요로 

서, 이러한 착용은 그의 짧포이 되는 太陰經이 도 

운다. 즉, 기후가 싹늘한 시기에는 太陽經과 少陰

經이 주체가 되어 자기를 방어하고, 기후가 따뜻 

한 시기에는 陽明經과 太陰經이 주체가 되어 외부 

의 氣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날씨가 싸늘 

할 때에는 太陽經과 少陰經의 활동이 활발하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陽明經과 太陰經의 활동이 활 

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耶氣가 인 

체에 침범해 질뱅을 일으킬 때도 날씨가 추울 때 

는 太陽經과 少陰經을 통해서, 날씨가 추울 때는 

陽明經과 太陰經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朴贊國은 r縣II±國譯黃帝內經素

問 • 上j 에서 논하기를, 

“…그러므로 太陽이 가장 밖에 위치하고 

陽맺은 그 안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외부로 

부터 氣를 벌어들여야 하는 여름에는 陽明

이 자기를 한껏 펼쳐서 외부와 접촉할 부 

위를 넓히기 때문에, 太陽이 陽뼈에 밀리머 

뒤로 숨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즉, 陽明이 

도리머 太陽을 제치고 外혔와 기를 교류하 

는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름 

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절에는 耶혔의 침 

범이 주로 陽明을 거쳐 太陽이나 少陽 등 

으로 빼훌해간다고 할 수 있다”39) 

곤 하고 있다 이는 계절에 따라 用事를 주도하 

는 經絡이 변하고, 이에 따라 질뱅의 발뱅경로도 

달라점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 

절이나 뻐氣의 陰陽屬性은 질병의 發病經路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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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발병시기 

나, 질병을 일요키는 사기의 陰陽屬性이 틀란 상 

한이나 복기온병, 신감온병의 발병경로에 대하여 

알아보자 

@빼寒의 發病經路

溫病과 傷寒의 發病經路에 대한 연구 

하는 本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한의 發病經路에 대하여 장허곡은, 

“蓋쌍寫太陽寒水司令, 故f흉1휠.寒者, 多從太陽經始,

太陽主-身之表, 與師同罵皮毛之合, 뻐由皮毛而 

入, 故身熱頭痛者, 太陽經證也 算嗚乾머흉, 或P밟者, 

8삐氣被道也. 但A體質有彈弱, 풍$有輕重, 凡뻐中 
{뿌景의 『傷寒論」 은 그 編制를 살펴보면 辦

而體彈者, 則傷太陽經, 馬麻黃桂技場證, 體弱者,
太陽病服證~治, 辦陽明病服證~治, 辦少陽病n~

$從太陽直入少陰, 罵四進白通場證, 以二經寫表
證~治, 辦太陰病服證~治, 辦少陰病服證~治 했￥ 

흉, 經ij~連接故也 如體弱而那輕者, 以外衛不固,
戰陰病服證~治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가 

상한의 전변규율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라 

고 할 수는 없지만, 상한이 대체로 太陽經 즉 太陽

病으로부터 시작하여 야러한 순서를 거쳐 발전해 

감을 짐작할 수 있다 「辦太陽病眼證뾰治法上」 

에서는, ‘傷寒一日, 太陽受之, 服若靜者, 寫不傳,

碩欲P±. 若操煩, »!ft數急者, 寫傳也. 傷寒二三 日 , 

陽明少陽證不見者, 寫不傳也”40) 라고 하여, 상한 

은 太陽經에서 시작하여, 陽明經이나 少陽經을 거 

쳐 얀요로 전변해 들어감을 말하고 있다 *可琴은 

「傷寒짧靈」 에서 太陽經과 少陰經의 관계에 대 

하여 , ‘太陽之根, 흉n是少陰, 緊則罵寒, 本少陰服,

那亦入陰, ---”」3) 이라고 하고 있다 

®fit氣i닮病의 發病經路

복기온병은 겨울에 精을 장장하지 못하고 寒뻐 

에 상하였는데, 곧바로 뱅 이 딸생하지 옷하고, 陽

氣가 본격적요로 딸현하기 시작한 봄에 비로소 생 

기는 절뱅이다 왕맹영은 『傷寒論」 중의 #草

場, 結樓場, 錯!휩i易, 黃連阿뺑場 등과 少陰病의 大

承氣場證 등이 목적하는 病證을 복기온명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1 

장허곡은 이러한 복기온병의 發病經路에 대하 

여, ”훌닮者, 寒쩌久代化熱, 熱由內發, 故初病發熱

太陽病而服緊者, 必xi千 t댐옳太陽能衛外而罵固, 而鴻, ~非外感, 故不惡寒, ---蓋쩌代少陰, 乘少陽

令규不出, 亦賴少陰能藏精而馬守, 故不得有규也 上升之氣而發,髮執많久,顆難宣達,其火內慣‘或 

---太陽陽虛, 不能主外, 內傷률陰之氣, 便露少陰底 作暴i寫, 外杓則鼓體埈흉, 上짧則頭痛n候痛, 故加榮

板 ---此表養雄雄相應之機也”41) 라고 하여, 太陽 胡達少陽之氣, 因勢導之出外, 以少陽罵表훌之機 

經과 少陰經은 서로 表養가 되고 太陽經은 인체를 樞, 則內뻐得以外出, 經所謂火뽕則發之, 木醫則達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데, 陽氣가 허해 太陽經。l

$氣를 감망하지 못하면, 뻐氣는 안으로 少陰經에 

곧바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즉 太陽病에서 陽明病

이나 少陽病£로 전변해 플어가는 것이 誤治42)나 

時日의 경과에 따라 변천하여 생긴 이차적인 질뱅 

이 라면, 太陽經과 少陰經은 서로 表훌가 되고 太

陽經은 陽氣를 써서 인체를 외부의 뻐氣로부터 보 

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太陽病이나 少陰病은 陽氣

의 虛實에 따라 寒뻐에 반응하여 직정적으로 발생 

之, ---”페, ‘’ ---傷寒那, fk於少陰, 化熱, 至春發出

於太陽而罵溫病‘ 흉p{1뿌景所論者也. 若葉f.\:所論之

外感溫病. ~Jj又不同者也”46) 라고 하여 , 복기온병 

은 상한과 마찬가지로 寒那가 太陽經을 통해 침입 

하여 병을 일으키지만, 곧바로 딸작하지 않고 성 

생의 잘못 등으로 精을 제대로 장장하지 못한 틈 

을 타서 少陰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날씨가 온난 

해진 때에 天氣의 변화를 타고 다시 太陽經으로 

솟구쳐 나와 발병한다고 하였다 즉, 복기온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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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날씨가 따뜻할 때 발병하지만, 그 뻐氣의 침 

입경로가 太陽經이기 때문에 절뱅이 발작할 때도 

또한 太陽經이나 그의 훌經인 少陰經을 거쳐 얼어 

난다 

@新感週病의 發病짧路 

섭천사는 『外感溫熱論」 의 첫머리에서 온병의 

발뱅 경로에 대하여 , “溫뻐上受47)' 首先犯뼈, 遊傳

心包, 뼈王氣屬衛, 心主血屬營, 辦衛氣營血, ·,.”」8)

라고 하여, 溫%가 온명을 일으킬 때는 뼈로부터 
시작하여 衛, 氣, 營, 血의 순서로 전변해 들어가 

며, 遊傳하면 心包로 전변한다고 하였다 오국통 

은 『溫病條辦」 「上魚篇」 에서 , “凡病溫者, 始於

上魚,在手太陰,傷寒由皮毛嚴而入, g下而上,始

足太陽, ---治法必以六經次傳薦祖‘않 溫病由口훌 

而入, 自上而下, 훌通於師, 始手太陰, ---”49) 라고 

하여, 온병의 始發部位를 經絡으로 논하자연, 手

太陰經이라고 하였다 장허곡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온영(즉 풍온)이 뼈로부머 시작한 이유에 

대하여, .蓋風溫馬輕淸之뻐, 從皮毛口훌而入, 옳寫 

뼈嚴, 皮毛師之合也, 故뼈先受傷, A感虛風願耶而

當溫曉之候, M成風溫之病, 四時皆有溫中M熱病

也겨0) 라고 溫뻐가 경청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 

운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온병 중에 온역과 습온, 

서온 등에 대해서는, ’‘若感獨%, 如盛俊及i뭘溫之重 

者,則必뾰훔惡食,톰홈훔職,以其近於몹口,故륨 

A몹tll體原也 ”51)' “옮風溫溫熱之耶, 其氣淸而受於

經絡, 暑因i혈火覆薰而氣獨, 由口훌吸受, 훌於體 

原i 流傳三魚, 必歸牌몹, 以牌몹馬i설土, ---”52) 라 

고 하여 , i뿔뻐나 據獨之氣와 같은 獨tll가 첨 뱀하 

여 일£키는 습온이나 온역, 서온 등은 願原에 있 

다가 밑으로 내려가 몹로부터 뱅이 시작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시각은 演熱病에 대하여 전운적무로 

논한 설생백이 ‘펄熱乃陽明太陰同病也”라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86 

이 렇게 신감온병 이 陽明經이 나 太陰經무로 부 

터 시작하는 것은 날씨가 따뜻하여 양명경과 태음 

경。l 용사를 주도할 때, 사기가 침법하기 때운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상한은 寒耶가 太陽經과 少陰經

을 침뱀, 발병경로로 하는 질병이며, 代氣溫病 또 

한 少陰經과 太陽經이 중심이 되어 발병하는 것£ 

로 이 두 병은 六經辦證體系에서 논할 수 있다 그 

러나 신감온병은 풍온은 手太陰經, 습온, 서온, 온 
역 등은 足陽明經을 통하여 사기가 챔벙해들어가 

명을 얼으키기 때운에, 태양경과 소음경을 축으로 

하는 육경체계에서 그 병리기전을 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衛氣營血辦證이나 三뚫짧證 등 다 

른 변중체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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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結論

지금까지, 溫病이 傷寒과 다른 辦證體系, 즉 청대 溫病學을 정립한 醫家을이 衛氣營血辦證。l 냐 三魚

辦證을 개발하여, 外感病 치료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장허곡의 議論을 중심으로 고 

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L 傷寒과 代氣溫病은 寒%가 病因이고 新感溫病은 溫熱뻐가 병인이다 

2. 傷寒과 ↑t氣溫病은 모두 寒삐에 감촉되어 發病하지만l 代氣溫病은 %氣가 안에 잠복해 있다가 기 

후가 따뜻할 때 발착한다 따라서 傷寒은 보통 太陽經에서 陽氣가 驚뿜되어 발명하지만, 17\氣溫病은 少

陰經에서 陰血。l 깨져 발벙하므로, 傷寒은 太陽經에서 少陰經A로 17\氣溫病은 少陰經에서 太陽經으로 

향하는 發病經路를 가진다 그러므로 六經辦證體系내에서 훗病의 機轉을 논할 수 있다 

3. 新感溫病은 기후가 따뜻한 陽明經과 太陰經이 用事할 때 발명함으로, 傷寒이 나 17\氣溫病과 달리 

陽明經과 太陰經이 발병의 주요한 經路이다. 그러으로 太陽經과 少陰經을 축으로 성랭한 六經辦證體系

로 논할 수 없고, 漢部에서 深部 또는 上部에서 下部로 전변하는 경로플 따르고 있는 衛氣營血辦證이나 

三魚辦證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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